
금호석유화학, 유연탄 물량교환
남동발전과 협약 체결 … 여수단지에서 수급난 때 상호지원

한국남동발전은 금호석유화학과 발전용 유연탄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.

협약은 남동발전 여수화학발전처와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중 한곳이 유연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

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남동발전과 금호석유화학 발전소는 각각 유연탄을 연간 120만톤, 70만톤 사용하고 있다.

남동발전은 “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유연탄 수급 불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”고 자

평했다.

남동발전은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연간 2400만톤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.

2014년 영흥석탄화력발전소 5호기, 6호기와 2018년 7호기, 8호기가 준공되면 연간 도입량이 3000만톤 이상으

로 늘어 세계 최대의 석탄 구매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남동발전은 11월 말 타이완, 일본, 말레이지아 발전사와도 유연탄 물량교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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